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천명하며 출발한 조계종 제37대 총

무원장 진우스님이 3월 15일 취임 900일을 

맞아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국민화합 기원 

108배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빗줄기 속에서도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

참한 이날 법회는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는 

원력을 모아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이

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

록 큰 원력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조계종이 천 년 동안 쓰러져 있는 경주 남

산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

를 시작한 지 어언 2년 하고도 반. 2022년 9

월 출범한 37대 집행부의 첫 원력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불사에 투영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진우 스님은 취임법회에서도 넘어진 천 년

을 일으켜 세운다면 앞으로 천 년 동안 국운

이 창성하고 국민들은 평안할 것이라며 불

자는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 원력불

사로 확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불

상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원력 불사는 스님

은 물론 신도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끌어 

내고 있다. 

전국에서 성지순례 발길이 이어지며 다라

니 기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참금도 꾸준

히 모연되고 있다. 마애부처님이 전 사부대

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교 중흥의 의

지를 더욱 확고히 다듬는 매개체가 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는 외형 불

사를 넘어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중이다.

쓰러져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

운다는 건, 갈등으로 점철된 난국 앞에서 쓰

러진 우리가 굳건한 의지로 다시 일어선다

는 것과도 같다.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불자들의 환희와 감

동을 주는 이 시간들이 우

리 사회가 정토로 나아가

고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여정이 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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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

발한 견해를 기술로 접목시키려는 의지

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인도대륙의 인간 

이해는 음식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

재를 설명하는 식소성아(食所成我)로부

터 출발하였다. 이런 이해 방식의 장점

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기에 

관찰과 사유력을 발달시킨다. 하지만 추

상의 오류로 빠지기 쉽다는 한계가 있

다. 추상적 사고의 귀결로 브라만교 전

통은 궁극적 실체를 아트만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장설(五藏說)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

장한 것이 오온설(五蘊說)이다. 태양족

의 후예임을 자부하신 석존의 오온(五蘊, 

pañca-skandha)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

나는 다음과 같다.

색(色)은 모인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 위의 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 아지랑이 같고, 모든 행

(行)은 파초와 같으며

모든 식(識)과 법(法)은 허깨비와 같다

고 관찰하라.

(觀色如聚沫 受如水上泡 想如春時燄 

諸行如芭蕉 諸識法如幻)

� -<잡아함경> T2, 69a18-20

경전의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색·

수·상·행·식의 무더기들(蘊)로 이루어진 

인간은 물방울, 거품, 아지랑이, 파초, 허

깨비(沫泡燄芭幻)임을 알아차리라는 것

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실체가 없다. 그

리하여 오온은 제법무아를 설명하는 토

대가 된다. 인간 자신의 이해로부터 출발

하여 귀납적 결론으로 향하는 태도는 현

대 과학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인간을 구

성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인 오온을 세

계와 우주로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한 무

아설은 실증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에도 몸과 마음, 신체와 영혼, 물질

과 정신,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이원론에 

입각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불교적 입장도 인간을 몸과 마음의 

복합체로 보고자 한다. 신체적 부분은 지

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에 기반하고 있는 

색법으로, 정신적 요소는 수상행식의 심

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색법

보다 심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작용인 심법이 번뇌로 작용한

다는 점을 강조할 때 번뇌를 지칭하는 취

(取)를 보충하여 오취온(五取蘊)으로 설

명한다.

인간본질에 대한 차제적 설명방식인 

오장설이 논증을 거치며 지나친 추상의 

경로를 밟았기에 아트만이 탄생한 것이

다. 음식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이해로부

터 기소성아(氣所成我), 심소성아(心所

成我), 지소성아(智所成我) 그리고 영소

성아(靈所成我)의 설명이 완성된다. 이 

이론은 브라만교는 물론 현대 힌두교

의 인간 이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교

는 실증적 경험에 대한 증명으로 몸과 

마음의 현상과 법칙을 오온설로 제시한 

것이다. 

오장설과 오온설 모두 거친 것(麁)으로

부터 미세한 것(細)으로 진행하는 수추

차제(隨麁次第)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순수성을 지향하여 오염(染)의 결과와 

원인의 순서라는 수염차제(隨染次第)이

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즉시 자신의 몸과 직전

에 섭취한 음식물의 관계를 살펴보라!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호흡과 

우주의 기운과 느낌들을 관찰해보라. 이

렇게 색·수·상·행·식을 하나씩 관찰하여 

오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바탕

이며 명상법이다. 

오온 인식, 불교 바탕이자 명상법

현밀 스님의 뭉밀이      스타툰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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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⑭ 음식과 인간 이해
美디트로이트 선센터 순례서   

불교적 실천 모범을 만나다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미국 내 한

국 사찰들을 순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순

례기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해 아침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하며, 현지 불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나눴다. 

이번 순례는 주로 미국 동부 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을 중

심으로 이뤄졌으며, 첫 순례지는 디트로이트 선센터였다.  

디트로이트 선센터는 숭산 스님의 법맥을 이은 활선 스

님이 창건한 곳으로, 현재 명주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미국인인 활선 스님은 8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계율을 철

저히 지키며 전법에 힘쓰고 있다. 활선 스님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의 중심을 ‘Who Am I’라는 화두를 통

해 스스로 참구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디트로이트 선센터는 단순히 참선을 수행하는 장

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스님을 비롯한 센터의 모든 불자들은 완전한 채식주

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유기농 농법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와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실제 선센터 건물 지붕에는 작은 텃밭을 조성하여 채소

를 자급자족하며, 인근 농지를 빌려 100%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여 배달 및 우편 판매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

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넘어서, 수행과 환

경 보호,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하나의 전법 방식으로 자

리 잡았다.

이 같이 불교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선센터에서 한국

에서 온 학생들과 필자는 함께 울력에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착용한 채, 팔을 걷

어붙이고 직접 시리얼 재료를 섞는 울력은 노동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둘러 앉은 학생들은 커다란 용

기에 담긴 재료를 정성껏 섞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

께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해 불법을 체득하는 과정임을 실감

케 했다.

활선 스님과 명주 스님, 그리고 센터의 불자들은 모두 미

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 속에서도 철저하

게 계율을 지키며 수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채식을 실천하고, 절제된 삶을 유지하며, 공동체와 자연

을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다시

금 일깨웠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정 국가나 문화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마음을 밝히는 보편

적인 진리임을 깊이 깨닫게 됐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법을 실천하는 스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디트로이트 선센터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순례가 아닌, 

불법(佛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

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었으

며, 학생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귀중한 수행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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